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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wide range of nicotine concentrations for e-liquids for electronic cigarettes are 
available.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 remarkably lack of comprehensive data on their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e-liquid consumers, 
particularly regarding varying nicotine concentrations and flavoring. 
Methods: An online survey conducted in May and June 2022 included participants aged 19-39 
years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dministered by a research company, the 
survey collected data on age-specific e-cigarette usage patterns, perceptions, and 
health-related factors. E-liquid usage patterns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alysis, and 
chi-square tests were employed to compare various categories.
Results: Among the 6,374 ever smokers, a total of 4,479 (70.3%) had used liquid e-cigarettes. 
Moreover, 3,334 participants had experience with nicotine-free liquids, including 2,637 
flavored product users. Notably, 2,063 respondents preferred nicotine-free e-liquids, whereas 
1,991 chose low-nicotine products or smoking cessation aid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often classified their e-liquid as “unknown.” Low-nicotine products were prevalent across all 
age groups (13-18 years: 21.7%, 19-24 years: 33.7%, and 25-39 years: 42.3%). Combinations 
of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were frequently used (across age groups: 
24.6%, 30.6%, and 42.5%, respectively). Synthetic nicotine use was reported at 11.9%, 
18.8%, and 25.3%, respectively, and 619 of 1,722 respondents were high-nicotine 
concentration users.
Conclusion: Many users lacked knowledge about the ingredients used in their vaping 
products, highlighting the need for improved awareness.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se products and develop proper action to prevent hazardous health 
effects from various liquid vap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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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 액상을 가열하여 사용자가 흡입하는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제품을 말한다.(1) 에어로졸 안에는 니코
틴, 초미세입자, 향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 물질, 중금속 등
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은 전자담배가 어떤 성분을 포함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2)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의 사용은 전 세계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자담배 매출액은 2014년(7.76조 
달러)부터 꾸준히 늘어나 2022년에 22.82조 달러에 달했다. 
2027년에는 소비 증가에 힘입어 28.18조 달러의 매출을 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전자담배 
매출은 57.72백만 달러이고, 국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2014년 
27.45백만 달러로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3) 이는 질병관리
청에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도 유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3년 1.1% (남성 2.0%, 여성 0.3%)에서 2020년 3.2% (남성 
5.2%, 여성 1.1%)로 증가했다.(4)

하지만, 전자담배에는 수많은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데, 중독,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및 기관지 저항력 악화, 혈압 악
화 위험을 높이며, 대기오염, 화재와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암,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정신 건강, 발달, 생식 및 신경계와 같
은 임상 결과에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
으나,(5-8) 최근에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심근경
색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결과도 밝혀졌으며,(9) 전자담배가 미칠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임산부, 청소년 등 이를 이
용하는 특수집단별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10,11) 따라서, 
전자담배 수요 급증에 맞서 대응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내 니코틴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
이 존재한다.(12)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
항 제2호 가·나목에 의거하여, 니코틴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 고
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만을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있다.(13) 반
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라 담배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정의하는 등 니코틴 미포함 액상 전자담배 유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4) 

WHO의 무(無)니코틴 액상과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니코틴 액상과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모두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질병과 사망률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

하지 않으나,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흡연 경험이 없는 성인들에
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위험은 무니코
틴 액상과 니코틴 액상 사용 모두 청소년들에서 기침과 천식 악
화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니코
틴 중독을 유발한다.(15) 

이렇듯 니코틴이 없는 액상 사용도 건강 유해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이를 ‘전자식 니코틴 및 무(無)니코틴 전달체(Electronic 
nicotine and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 
ENNDS)’로 지칭하고 있다. ENDS/ENNDS의 니코틴 포함 액
상형 전자담배와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제외하
고 에어로졸 성분에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 니코틴
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다.(16) 

니코틴은 함유량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있다. 다양한 국가에
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과 제품 
라벨에 표시된 니코틴 농도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으
며,(17) 소비자들은 라벨에 표기된 니코틴 함유량을 믿고 제품
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되는 고농도 니코틴 액상의 경우 의식 변화, 경련, 급성 니코틴 
중독, 사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에서 이를 악용
한 살인 사례도 여럿 보고된 바 있다.(18-20) 이들은 고농도 니
코틴 액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인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구입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고농
도 니코틴 수입·판매·영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21)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행태도 중복 사용이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어, 사용자들이 흡입하는 니코틴 용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는 문제점도 존재한다.(22,23) 

이러한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제품의 액상에 포함된 니코
틴 유무와 함유량, 용매 및 그 외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 행태를 
조사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액
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 논쟁, 지속적인 수요 증가, 다양한 판매 
및 사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자료 마련이 필요하지만, 국
내에서는 아직 시판 액상의 종류에 따른 사용 행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담배제품에서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멘톨, 바닐
린, 커피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를 뜻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에서도 다양한 가향 액상들이 출시되어 왔다.(24,25) 가향
담배는 흡연 시도를 쉽게 하고 흡연자로 유인하는 점(26)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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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확립되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
라인에서도 담배 가향을 금지,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청
소년에게 인기가 높아 여러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었다.(27) 
가향담배는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고 금연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되어 오고 있는데, 미국 청소년 대상 2013-2019년 코호트 연구
에서는 멘톨담배 사용 시 흡연을 1.59배 더 자주 하였으며,(28) 
멘톨 외 다른 단맛 가향제품 사용자는 2년 추적에서 금연 가능성
이 유의하게 낮았다.(29)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로 유인되는 콘
텐츠의 공통적인 패턴을 보면, 가향과 관련된 유인 요소들이 대
체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된 개념이자 메시지로, 예를 들
어 ‘과일향’과 같이 기존 궐련 담배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유인 사항들이 파악되어,(30)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가향을 제
품 사용 동기 중 하나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니코틴, 고농도 니코틴 등 니코틴 농도에 따른 액상 사용 경험
을 가향과 비가향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방 법

1.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가향담배 사용현황과 인식, 건강을 조사하기 위해 2022년 
5-6월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한국갤럽이 보유한 전국 패널 일반인 중 연구 참여에 동
의한 만 13-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의 후 응답까지 
완료한 인원은 총 10,030명이었다. 이는 조사 적격자 36,977명 
중 조사 성공 인원 10,335명에서 불성실 응답으로 분석에 적합
하지 않은 305명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이다. 대상자 표본을 
설계할 때에는 실제 청소년 흡연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담배제품사용경험자에 대해 임의 할당으로 접
근하였으며, 청소년 13-18세, 젊은 성인 19-24세, 성인 25-39
세로 나누어 연령 및 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조
사하였다.

전체 대상자 만13-39세 10,030명에게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이 질문에서 평생 사용해본 적이 있으면서, 최
근 1달 동안 사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를 현재사용자로 
하였다. 평생 사용해본 적이 있으면서 현재(1달 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과거사용자로 하였다. 현재사용자와 과거사용자를 

포함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경험자로 정의하였다. 
현재흡연자는 현재 30일 이내 일반담배(궐련) 흡연자 및 액상

형,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자이며, 과거흡연자는 흡
연을 해본 경험은 있으나, 최근 30일 이내 흡연 경험이 없는 자를 
말한다. 세 가지 제품의 현재 또는 과거흡연자에 속할 경우 전체 
담배제품 사용경험자이다(N=6,374). 최근 30일(현재흡연자) 
또는 과거(과거흡연자)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담배제품을 질문하
여, 가향제품 네 가지[가향캡슐담배(궐련), 가향일반담배(궐련), 
가향궐련형전자담배, 가향액상형전자담배] 중 하나인 경우는 
가향담배제품 사용자로, 비가향제품 세 가지[비가향 일반담배
(궐련), 궐련형전자담배, 액상형전자담배] 중 하나인 경우는 비
가향담배제품 사용자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
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4-2022-0303).

2. 통계분석

전체 연구대상자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종류별 사용 양상
에 대하여 기술 분석하였으며, 분류된 각 범주 간 분석 시에는 카
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했다. 통계분석은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value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대상자 만 13-39세 10,030명 중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
관없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경험자는 만 13-18세 청소년 436
명, 만 19-24세 젊은 성인 1,588명, 만 25-39세 성인 2,455명
으로 총 4,479명이었다. 이는 전체 담배제품 사용경험자 6,374
명 중 70.3%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경험자는 만13-18세 
비가향 담배제품 사용자에서는 68명(60.2%), 가향 담배제품 사
용자에서는 368명(75.0%)으로 가향제품 사용자에서 많았다(P
＜0.001). 만 19-24세에서는 각각 299명(70.9%), 1,289명
(77.1%)이었으며, 만 25-39세에서는 551명(56.0%), 1,904명
(70.7%)이었고, 모두 가향제품 사용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
용경험자가 유의하게 많았다(표 1).

전체 대상자 10,030명에게 전자담배(베이핑) 액상 사용 경험 
여부를 물었다(표 2, 다중 응답). 이에 응답한 사람은 총 4,479명
이었으며, 액상 종류에 따라 무니코틴 2,058명(45.9%), 극소량
니코틴/금연보조제 1,986명(44.3%), 합성니코틴 1,722명(38.4%), 
일반니코틴 3,074명(68.6%), 뿌리, 줄기니코틴 984명(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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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ence of using liquid-type e-cigarettes regardless of nicotine (N=10,030)*,†.

Total (N=10,030) Male (N=5,106) Female (N=4,924)

Non-use
Non-flavored
e-cigarette

Flavored
e-cigarette

Non-use
Non-flavored
e-cigarette

Flavored
e-cigarette

Non-use
Non-flavored
e-cigarette

Flavored
e-cigarette

Ages 13 to 18
  Yes 0 (0.0) 68 (60.2) 368 (75.0) 0 (0.0) 54 (62.1) 232 (73.9) 0 (0.0) 14 (53.9) 136 (76.8)
  No 844 (100.0) 45 (39.8) 123 (25.1) 434 (100.0) 33 (37.9) 82 (26.1) 410 (100.0) 12 (46.2) 41 (23.2)
  P-value ＜0.001 ＜0.001 ＜0.001
Ages 19 to 24
  Yes 0 (0.0) 299 (70.9) 1,289 (77.1) 0 (0.0) 153 (73.6) 623 (79.2) 0 (0.0) 146 (68.2) 666 (75.3)
  No 1,605 (100.0) 123 (29.2) 383 (22.9) 836 (100.0) 55 (26.4) 164 (20.8) 769 (100.0) 68 (31.8) 219 (24.8)
  P-value ＜0.001 ＜0.001 ＜0.001
Ages 25 to 39
  Yes 0 (0.0) 551 (56.0) 1,904 (70.7) 0 (0.0) 283 (56.3) 915 (71.6) 0 (0.0) 268 (55.7) 989 (69.9)
  No 1,207 (100.0) 433 (44.0) 788 (29.3) 659 (100.0) 220 (43.7) 363 (28.4) 548 (100.0) 213 (44.3) 425 (30.1)
  P-value ＜0.001 ＜0.001 ＜0.001

Total participants N=10,030; non-use N=3,656, experience with e-cigarette liquid usage N=6,374.
*Question: Have you ever used liquid-type electronic cigarettes up to now? (not inquiring about nicotine inclusion).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ages (%) and Chi-square test P-values.

Table 2. Experience with e-cigarette liquid usage regardless of nicotine (multiple responses, N=4,479)*,†.

Non-nicotine
Very low nicotine/

smoking cessation aid
Synthetic nicotine Conventional nicotine Root and stem nicotine

Total (N)

N % N % N % N % N %

Age (years)
Total 2,058 45.9 1,986 44.3 1,722 38.4 3,074 68.6 984 22.0 4,479
13-18 130 29.8 126 28.9 152 34.9 268 61.5 72 16.5 436
19-24 712 44.8 637 40.1 595 37.5 1,060 66.8 312 19.6 1,588
25-39 1,216 49.5 1,223 49.8 975 39.7 1,746 71.1 600 24.4 2,455

Sex
Male 997 44.1 983 43.5 946 41.9 1,557 68.9 553 24.5 2,260
Female 1,061 47.8 1,003 45.2 776 35.0 1,517 68.4 431 19.4 2,219

Region

City 1,191 49.3 1,145 47.4 989 41.0 1,705 70.6 618 25.6 2,415
Province 867 42.0 841 40.8 733 35.5 1,369 66.3 366 17.7 2,064

*Question to the total participants (N=10,030), total respondents: 4,479 individuals.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and percent (%).

이 사용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무니코틴 사용경험자는 연령
별로 만 13-18세 130명(29.8%), 만 19-24세 712명(44.8%), 
만 25-39세 1,216명(49.5%)이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시 
1,191명(49.3%), 도 867명(42.0%)이었다(표 2). 

전자담배(베이핑) 액상 사용 경험 여부를 물었던 문항에서 니
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무니코틴) 또는 극소량니코틴/금연

보조제 액상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총 4,044명을 대상으로 상
세 제품 종류를 질문했다(표 3, 다중응답). 전체 응답자는 4,044
명 중 82.4%인 3,334명이었으며, 가향 사용자(N=2,637)가 비
가향 사용자(N=697)보다 많았다. 가향, 비가향군과 연령군 모
두에서 ‘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린)’,‘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린), 향료’, ‘극소량 니코틴 제품(비타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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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es of non-nicotine or very low nicotine/smoking cessation aid e-liquids used by respondents (multiple responses, N=3,334).

Total respondents N=3,334*

Non-flavored 
e-cigarette user

N=697

Flavored 
e-cigarette user

N=2,637
P-value†

Ages 13 to 18 years N=48 N=244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5 (10.4) 56 (23.0) 0.1267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perfume 8 (16.7) 60 (24.6) 0.4437
Very low nicotine product (Vitamin vapor v21, Vitastick vitasoo S, PrimeJuice liquid etc.) 12 (25.0) 53 (21.7) 0.6136
Synthetic nicotine, not tobacco leaves 4 (8.3) 29 (11.9) 0.7469
Root and stem nicotine, not tobacco leaves 1 (2.1) 11 (4.5) 0.7643
Aromatic pipe, change stick
※ These products are not e-cigarettes

4 (8.3) 21 (8.6) 1.0000

Don’t know 26 (54.2) 112 (45.9) 0.2590
Ages 19 to 24 years N=230 N=964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41 (17.8) 223 (23.1) 0.1570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perfume 70 (30.4) 295 (30.6) 0.9059
Very low nicotine product (Vitamin vapor v21, Vitastick vitasoo S, PrimeJuice liquid etc.) 91 (39.6) 325 (33.7) 0.0756
Synthetic nicotine, not tobacco leaves 40 (17.4) 181 (18.8) 0.8367
Root and stem nicotine, not tobacco leaves 33 (14.3) 111 (11.5) 0.2285
Aromatic pipe, change stick
※ These products are not e-cigarettes

25 (10.9) 111 (11.5) 0.9804

Don’t know 69 (30.0) 340 (35.3) 0.2703
Ages 25 to 39 years N=419 N=1,429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120 (28.6) 497 (34.8) 0.0450
PG (Propylene Glycol), VG (Vegetable Glycerin), perfume 169 (40.3) 607 (42.5) 0.6274
Very low nicotine product (Vitamin vapor v21, Vitastick vitasoo S, PrimeJuice liquid etc.) 176 (42.0) 605 (42.3) 0.9824
Synthetic nicotine, not tobacco leaves 97 (23.2) 361 (25.3) 0.5110
Root and stem nicotine, not tobacco leaves 77 (18.4) 235 (16.4) 0.3470
Aromatic pipe, change stick
※ These products are not e-cigarettes

58 (13.8) 163 (11.4) 0.1819

Don’t know 109 (26.0) 354 (24.8) 0.5708

*Questions for users of non-nicotine or very low nicotine/smoking cessation aid products.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percent (%) and Chi-square test P-values.

이퍼 v21, 비타스틱 비타수S, 프라임 주스 액상 등)’, ‘모름’에 응
답한 사람이 많았다. 연령별로 만 13-18세에서는 ‘PG (프로필
렌 글리콜), VG (글리세린)’ 61명(20.9%), ‘PG (프로필렌 글리
콜), VG (글리세린), 향료’ 68명(23.3%), ‘극소량 니코틴 제품(비
타민 베이퍼 v21, 비타스틱 비타수S, 프라임 주스 액상 등)’ 65명
(22.3%), ‘모름’을 선택한 인원이 138명(47.3%)이었다. 만 19-24
세는 ‘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린)’ 264명(22.1%), 
‘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린), 향료’ 365명(30.6%), 
‘극소량 니코틴 제품(비타민 베이퍼 v21, 비타스틱 비타수S, 프
라임 주스 액상 등)’ 416명(34.8%), ‘모름’ 409명(34.3%)이었다. 
그리고, 만 25-39세 연령군에서는 ‘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린)’ 617명(33.4%), ‘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
린), 향료’ 776명(42.0%), ‘극소량 니코틴 제품(비타민 베이퍼 
v21, 비타스틱 비타수S, 프라임 주스 액상 등)’ 781명(42.3%), 
‘모름’ 463명(25.1%)으로 답했다. 선택지 중 ‘담뱃잎이 아닌 합
성 니코틴’과 ‘담뱃잎이 아닌 뿌리, 줄기 니코틴’ 은 니코틴이 포
함되지 않은 액상(무니코틴)이 아니며, ‘아로마파이프, 체인지스
틱’은 전자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 13-18세에서는 
‘담뱃잎이 아닌 합성 니코틴’ 33명(11.3%), ‘담뱃잎이 아닌 뿌리, 
줄기 니코틴’ 12명(4.1%), ‘아로마파이프, 체인지스틱’ 25명
(8.6%)으로 응답하였고, 만 19-24에서 각각 221명(18.5%), 
144명(12.1%), 136명(11.4%), 만 25-39세에서는 해당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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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ence with high-concentration nicotine purchased through 
harmful substance application (N=1,722)*.

Non-flavored 
tobacco user

N=319

Flavored 
tobacco user

N=1,403
P-value†

Ages 13 to 18 years
  Yes 6 (28.6) 26 (19.9) 0.1320
  No 8 (38.1) 80 (61.1)
  Don’t know 7 (33.3) 25 (19.1)
Ages 19 to 24 years
  Yes 45 (39.1) 132 (27.5) 0.0497
  No 59 (51.3) 293 (61.0)
  Don’t know 11 (9.6) 55 (11.5)
Ages 25 to 39 years
  Yes 78 (42.6) 332 (41.9) 0.9628
  No 89 (48.6) 386 (48.7)
  Don’t know 16 (8.7) 74 (9.3)

*Question to the total participants (N=10,030), total respondents: 1,722 
individuals.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percent (%) and Chi-square test P-values.

에 각각 458명(24.8%), 312명(16.9%), 221명(12.0%)이 답했
다. 가향 담배제품 사용자와 비가향 담배제품 사용자로 나누어 
보았을 때, 니코틴이 아닌 각 용액의 종류 사용 분율은 가향, 비가
향 사용자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5-39세에서 PG, VG 사
용은 가향제품 사용자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450) (표 3).

전체 대상자 10,030명에게 고농도 니코틴(유해화학물질 신
청을 통해 구매) 사용 경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에 총 1,722명이 응답하였고, 고농도 니코틴 
사용경험자는 총 619명이었다. 이는 응답자 중 35.9%를 차지
하며, 전체 대상자 10,030명 중 6.2%이다. 연령별로는 만 
13-18세에서 32명(5.2%), 만 19-24세 177명(28.6%), 만 
25-39세 410명(66.2%)이었다. 또한, 선택지 중 ‘모름’에 답한 
인원은 만 13-18세에서 32명(5.2%), 만 19-24세 66명(10.7%), 
만 25-39세 90명(14.5%)이었다. 모든 연령군에서 비가향담배
사용자(319명)보다 가향담배사용자(1,403명)에서 응답이 많
았고, 만 19-24세에서는 비가향담배사용자, 가향담배사용자 
간 고농도니코틴 사용 경험 유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
율의 차이가 있었다(P＜0.0497) (표 4). 

고 찰

연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담배제품 사용경험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세 연령군과 남녀 모두에서 비가
향담배 사용자보다 가향담배 사용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경
험이 많았다. 

전자담배(베이핑) 액상 사용 경험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무
니코틴’, ‘극소량/금연보조제’의 경우 일반적인 니코틴 포함 액
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체 대상자
에 무니코틴 포함 액상 사용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일반 니코틴’
으로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이 ‘무니
코틴’ 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한 흡연 행태 관련 설문
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에 따라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므로, 무니코틴 
액상 제품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저자들
의 검토 범위 내에서, 이 결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외에서는 무니코틴 액상 관련 인식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되었는데, 호주의 청소년(12-17세), 젋은 성인(18-24
세), 성인(25세 이상)과 미국의 젊은 성인(18-25세)에서 무니코
틴 액상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보다 덜 해
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31,32)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무니코틴) 또는 극소량니코틴/
금연보조제 액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세 액상 제품의 종류를 
물었을 때는 연령군 모두에서 ‘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
세린)’,‘PG (프로필렌 글리콜), VG (글리세린), 향료’, ‘극소량 니
코틴 제품(비타민 베이퍼 v21, 비타스틱 비타수S, 프라임 주스 
액상 등)’, ‘모름’에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은 ‘모름’
으로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 
중인 제품 종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 중
임을 의미한다. 또한, ‘담뱃잎이 아닌 합성 니코틴’과 ‘담뱃잎이 
아닌 뿌리, 줄기 니코틴’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무니
코틴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니코틴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로마파이프, 체인지스
틱’은 전자담배가 아니지만 이를 사용 중이라고 답한 인원이 존
재함에 따라,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자담배가 아닌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담배가 아닌 아
로마스틱과 같은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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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roduction of high concentration nicotine (pure nicotine) 
products on website C. In the introduction of high-concentration nicotine 
(pure nicotine, purity >99%), it was indicated that, for the convenience of
passing customs, the label and name in the invoice would be specified as 
essential oils, not nicotine.

Figure 1. High concentration nicotine (pure nicotine) ordering procedure on
Website C. After entering personal information, address, and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CCC), and specifying the payment method, 
individuals were able to purchase high-concentration nicotine (pure 
nicotine, purity >99%).

고농도 니코틴 사용경험자는 전체 대상자 중 소수였고, 비가
향담배 사용자보다 가향담배 사용자에서 고농도 니코틴을 사용
해 본 사람이 더 많았다.

고농도 니코틴 사용경험자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설문조사
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구매 방법도 함께 알아보
았다. 고농도 니코틴 유통 관련 기사에 따르면,(33) 연구 등 목적
이 아니라면 고농도 니코틴은 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 운송업체
만 배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3년 8월 30일 현재 일개 판매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을 입력하고 카드번호 등 결제 방법을 기재한 후에 개인도 고농
도 니코틴(퓨어니코틴, 순수도 ＞99%) 구매가 가능했다(그림 1). 
또한, 해당 제품을 일반 배송 업체를 통해 배송한다고 안내가 되
어있었으며, 제품에 대해 공지하는 바로는 송장의 라벨과 이름
은 니코틴이 아닌, 에센셜 오일로 기재된다고 되어있었다(그림 2).

즉, 해당 액상 제품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으며, 
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 운송업체만 고농도 니코틴의 배송이 가
능하지만, 일반 배송업체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을 판매하는 곳
도 존재했다. 고농도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 사용 관련 기사 검색 
결과, “외국 제품이 담배 맛이 좋아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해 쓰기
도 했는데 니코틴 함량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라는 
의견도 찾을 수 있었는데,(34) 이는 니코틴 과량 사용은 치명적
이며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니코틴 함량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점을 환기시켜 준다.  

본 연구는 표본설계 시 임의 추출을 이용한 단면조사라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본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또한, 시행한 온라인 설
문조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조사대상자에 의한 응답 편향이 
발생 가능하다. 니코틴 용량, 용매 등 그 종류, 아로마스틱과 같
은 비담배 제품을 담배로 인식하는지 여부 등에서 인식의 차이
로 인해 응답이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응답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결과값이 달라졌을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무니코틴 액상 사용경험자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음의 전자담배(베이핑) 액상을 사용한 적이 있
습니까?’라는 설문에서 ‘1)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무니코
틴)’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
(무니코틴) 사용경험자를 파악 가능했다. 단, 타 조사에서의 문
항은 주로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므로, 타 조사에서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통계와 본 연구 
결과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중에서도 무니코틴, 고농도 니코틴 
등 액상 내 니코틴 농도에 따른 사용 경험 분포와, 무니코틴제품
의 상세한 종류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관련 대응 방안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
중인 제품의 성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니코틴 및 여러 액상제품의 성분에 대해 지속적인 조
사가 필요하며, 유해한 인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개발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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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내 다양한 니코틴 함량 제품
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니코틴 농도
에 따른 액상 경험을 가향제품 여부에 따라 알아보았다. 
방법: 연령별 가향담배 사용현황과 인식, 건강 조사를 위해 조사
업체가 보유한 전국 패널 임의 할당으로 일반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19-39세 남녀를 대상으로 2022년 5-6월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에 대해 기술 분
석하고, 분류된 각 범주 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했다. 
결과: 전체 담배제품 사용경험자 6,374명 중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자는 총 4,479명(70.3%)였다. 무니코틴 등의 액상 사
용 경험자는 3,334명이었으며, 가향 사용자(N=2,637)가 많았
다. 전자담배 종류별 액상 사용 경험에 관해서는 무니코틴 
2,063명, 극소량니코틴/금연보조제 1,991명이 답했다. 이들의 
사용 경험 제품 종류는,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는 ‘모른다’가 가
장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극소량니코틴제품이 흔히 사용되고 
있었고(가향담배 사용자 중 13-18세 21.7%, 19-24세 33.7%, 
25-39세 42.3%), PG, VG, 향료 조합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향담배 사용자 중 각 연령대에서 24.6%, 30.6%, 42.5%). 합
성 니코틴 사용은 각각 11.9%, 18.8%, 25.3%였고, 고농도 니코
틴 사용경험자는 응답자 1,722명 중 총 619명이었다. 
결론: 사용중인 제품의 성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고농도, 극소량, 무니코틴과 같은 니코틴 농도 및 용매
와 같은 여러 액상제품의 성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
며, 유해한 인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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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무니코틴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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